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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임금 7.8% 인상 잠정합의
원만한 타결에 만족스러운 분위기 … 9일 노사 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LG화학의 울산․온산․청주․익산공장 노사가 7월6일 10차 임금단체 협상에서 호봉승급 포함 7.8%를 인상

함에 잠정 합의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진통을 겪었던 휴가 건에 대해서는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근무시 특근으로 

인정하며, 연월차 휴무 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해서는 연고정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으로 환산․

보전하기로 했다.

또 해고 사유 중 직무해태 및 조합원 선동 사유를 삭제했고 생산성 향상금 30만원 지급, 야유회비․기념품

비․종합건강 검진 단가 인상 등에 합의함으로써 직원 복지혜택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7월9일에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울산․온산․청주․익산 공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회사측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16%에 달한다며 원만한 타결이 이뤄질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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